
친14	 친 구 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엄
마, 제 외투가 없어졌어요!” 브래드가 말했어요. 

교회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었지만, 옷걸이 

어디에서도 외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걸어 둔 게 확실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바로 여기에 두었어요.” 브래드의 외투는 밝은 

파랑과 빨강이 섞여 있어서 눈에 쉽게 띄는 옷이었어요.

“누가 다른 곳에 두었나 보다. 건물 안을 찾아보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아빠, 브래드는 제각기 흩어져서 여러 방들을 

살펴보았어요. 분실물 보관함, 예배당, 브래드의 주일학교 

교실, 초등회 교실, 그리고 모든 옷걸이를 샅샅이 다 

뒤졌지요. 화장실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외투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누가 실수로 가져갔나 봐. 잘못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주에 돌려줄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외투를 찾을 때까지는 전에 입던 외투를 

입으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브래드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전에 입던 외투는 

싫었거든요. 그 외투는 얇고 색이 바랜 데다가 이젠 

브래드가 입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브래드는 빨갛고 파란 

색이 돋보여서 자기를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만들어 주는 

새 외투를 정말 좋아했어요.

브래드는 ‘아마 내 외투가 너무 멋져 보여서 누가 훔쳐 

갔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삽
화

: 
가

이
 프

랜
시

스

실라 킨드레드

실화에	근거함

잃어버린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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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정직해야 

하잖아요. 브래드는 이 도둑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계획을 

단단히 세웠어요. 브래드는 다음 주 일요일에 누가 자기 

외투를 입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면, 외투를 잡아채고 이렇게 소리칠 

작정이었어요. “도둑이야!” 외투를 가져간 걸 후회하도록 

말이지요.

브래드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일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다음 일요일은 외투를 입기엔 

날씨가 너무 따뜻했고, 그다음 주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 일요일, 브래드는 누가 자신의 외투를 훔쳤는지 

궁금해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초등회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저 키 큰 남자아이가 훔쳤을까? 아니면 

여자아이가 그랬을 수도 있어. 브래드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았어요. 브래드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었어요.

교회 모임이 끝난 후, 브래드는 서둘러 건물 곳곳을 다니며 

다른 가족들이 외투를 걸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브래드의 외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실물 보관함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외투는 없었어요. 외투는 어디 있는 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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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브래드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브래드는 알았어요. 그날 밤, 브래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누가 제 외투를 

가져갔는지 알려 주세요. 외투를 찾고 싶어요.”

브래드는 도둑의 이름이나 얼굴이 마음에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대신 친구 칼이 생각났어요. 브래드는 

초등회에서 보통 칼 옆에 앉아요. 브래드와 칼은 같이 농담하고 

까르르 웃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칼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칼이 보고 싶었어요.

만일 칼이 외투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죠? 어쩌면 칼은 

브래드가 이제 자신과 절교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오는 게 

두려웠을지 몰라요. 브래드는 칼이 다시 교회에 오길 바랐어요. 

브래드는 만일 칼이 외투를 가져갔다고 해도 칼에게 소리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브래드는 칼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다음 일요일, 칼은 여전히 초등회에 오지 않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남자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는 빨강과 파랑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하고 있었어요.

“멋진 넥타이네.” 브래드는 새로 온 남자아이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 넥타이를 하고 있으니까 슈퍼히어로 같아.”

그 아이는 방긋 웃었어요.

브래드도 함박 웃음을 지었어요. 브래드는 이제 도둑을 찾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브래드는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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